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제정 2004-02-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로 채택) 


제1조(사명)
[bookmark: _GoBack]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전환성외화현금
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제5조(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외화현금을 류통시킨다.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환자시세)
류통화페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제7조(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8조(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 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제9조(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재 또는 외화자금거래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재를 할 수 있다. 결재는 송금결재, 신용장결재, 현금결재,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없이 들여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윤,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